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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P u r p o s e :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antistress effects of two aromatic blends being com-
posed of synergic essential oils and also to differentiate its effectiveness between two. M e t h o d s : The subject
were 20(10 for men, 10 for women) for vital factors and another 20(10 for mem, 10 for women) for serum cat-
echolamine. Vital factors(blood pressure, pulse), electroencephalograpy, psychological tests(SACL, STAI) and
serum catecholamine were applied to the subjects. R e s u l t s : 1. All two aromatic synergic blends revealed no
significant differnce of vital factors after inhalation but stable conditions generally by lowering pulse and blood
pressure after inhalation. 2. Both blends were significantly valuable in antianxiety and antistress effects statisti-
cally. There were no statistically difference between two blends. 3.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brain waves after inhalation of two blends but generally stable brain waves were seen in all areas. 4. There
were antistress effects of both blends in accordance of decreased serum catecholamines after inhalation of both
blends. There were no significantly difference between two blends statistically. C o n c l u s i o n : Both two aromat-
ic synergic blends reached effective antistress and antianxiety states after inhalation of each blend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blends. Further studies about the effectiveness between the amount of
aromatic essential oils and the duration of inhalation should be considered. Also clinical applications of these
two aromatic synergic blending oils to develop the aromatic products would be affordabl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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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마테라피란 여러식물에서 추출한 에센셜오일을
이용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치료하는 자연치료
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 동안 역사적으로 살균소
독, 피부미용, 향수제조의 목적으로 쓰여온 1 0 0 %의 천
연식물성 방향물질이 인체의 중추신경계와 피부세포를
통해 정신기능과 피부 및 내부 기관의 기능에 작용하여
다양한 치료효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최근
에 유럽과 북미 각국에서 이에 대한 연구와 의학적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아로마테라피는 자연의 방향성 식물에서 정교하게 순
수물질로 추출한 천연 대체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아로
마 에센셜오일을 신경질환과 스트레스성 질환에 적용하
여 다양하게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아로마 에센셜오일은 인공합성 화학물질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수백개의 천연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알려져 있는 30% 정도의 성분만으로도 인체내에
흡수되어 강력하고 특이한 효능을 나타낸다.

식물의 생물화학적 구조상 아로마 에센셜오일은 그
식물의 중추적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여 세포사이에 존
재하는 호르몬과 같은 역할을 하며 생리적 기능을 조절
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일을 한다. 즉 식물이 자신을 해
충이나 병으로부터 보호하고 부화와 번식을 하는데 관
여하며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여 환경에 적응하는 물
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에센셜오일을 인체에 흡수시켜보면 다양한 반
응을 일으킨다. 특히 향입자가 코점막의 실리아에 접촉되
어 후각신경을 거쳐 대뇌 변연계로 이어지는 후각신경-
변연계축은 정신기능을 강화시켜주거나 또는 진정, 이완
상태 등을 만들어주어 스트레스에 대처하게 해준다2.

따라서 3 0 0종 이상에 달하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중에
원하는 정신기능과 피부상태를 가장 효과적으로 발현시
킬 수 있는 종류를 선택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한
가지 오일보다는 2 ~ 3가지 이상의 오일을 혼합해서 사
용하는 시너지브랜딩 향오일(혼합상승효과가 있음)의
형태가 치료효과를 가장 극대화 시킨다3.

현대적인 아로마테라피의 사용방법 중에는 개발된 각
종 아로마 발향기와 네뷸라이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본 실험연구는 개발된 2종의 아로마 시너지브랜딩 향
오일을 대상집단에 적용하여 뇌파검사, 심리검사 및 혈
압, 맥박을 측정하고 혈중 카테콜아민을 측정하여 아로
마테라피의 항스트레스와 항불안효과를 조사하였으며 2
종의 향오일간의 효과에 대한 차이도 비교해 보았다.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 0 0 0년 1월 2 0일부터 2 0 0 0년 2월 2 5일 사이에 건
국대학교 부속병원 근무직원 2 0명(남 1 0명, 여 1 0명)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들은 정신질환의 병력이 없
고 오른손잡이이며 알콜중독, 약물남용, 간질 및 심각한
신체적 질병의 병력이나 후각기능의 장애가 없었다. 연
령은 남자는 2 1세~ 3 2세로 평균 2 4 . 2세였으며 여자는
2 1세~ 3 3세로 평균 2 7 . 2세였다.

2. 연구방법

실험 하루 전부터 금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실험전날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고 검사 전에 커
피 등 뇌에 자극성이 있는 음료의 복용을 금지시켰다.
또한, 실험 당일 아침에는 머리를 감도록 하였으며, 식
사시간으로부터 최소한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어서 졸
리움이 실험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최소화하였다. 검사
순서는 우선 심리측정도구인 S A C L과 S T A I를 완성하
게 한 후 5분간의 안정후에 혈압, 맥박을 측정하였다.
다음에는 뇌파검사를 실시하여 눈감은 상태 5분간을 측
정하였다. 이후 아로마에센셜오일의 시너지 브랜딩향
Ⅰ을 네뷸라이져로 발향시켜 5분간 흡입하게 하고 혈
압, 맥박을 측정하였다. 이어 곧바로 뇌파검사를 눈감고
5분간 실시하였다. 뇌파 검사후 S A C L과 STAI 심리검
사를 다시 작성하게 하였다. 아로마 시너지 브랜딩향 Ⅱ
는 격리된 다른 방에서 Ⅰ번향과 같은 순서와 방법으로
시행하여 2종의 아로마 시너지브랜딩향이 혼합이 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수행하였다. 혈중 카테콜아민의 측정
검사는 별도의 항목에서 기술하였다.

1) 사용된에센셜오일

개발된 2종의 시너지브랜딩향은 1 8가지의 아로마 에센
셜오일이 다양한 비율로 조합이 되어 있으며 여기서는 대
표적인 아로마에센셜오일에 대해서만 표기하도록 한다.

Citrus sinensis(sweet orange), Rosemarinus offici-
nalis(rosemary), Citrus limonum(lemon), Lavandula
officinalis(lavender), Pelargonium graveolens(gera-
nium), Citrus bergamia(bergamot), Cananga odora-
t a ( y l a n g y l a n g ) .

본 연구에 사용된 에센셜오일들은 그 주된 작용이 중
추신경계를 진정시켜주면서 균형적으로 안정상태를 유
지시켜주는 복합적인 균형과 조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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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osemary는 강하고 침투적인 캄퍼향을 가지고 중
추신경계에 자극제로 작용하며 감각신경을 복원시켜주
고 마비나 언어장애 등을 해결해 준다. 운동신경도 자극
을 주어 기억력을 되살려 주고 몇방울의 오일로 정신이
맑아지고 각성상태를 초래한다. 퇴행성 질환으로 다발
성경화증의 치료에 대한 임상예가 보고가 되고 있으며
두통, 우울증, 신경쇠약 등에 치료해 왔다. 향이 자극적
이고 신선하여 뇌기능에 강한 자극효과와 정신을 맑게
해준다. Rosemary는 대뇌에 작용하여 기억력을 증가
시키는 작용을 한다. 신경자극제로 무기력, 냉담에 좋은
자극제이며, 저혈압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준다4.

L e m o n은 깨끗하고 가벼운 과일향을 풍기며 백혈구
를 자극하여 감염증을 예방하는 효과와 함께 자율신경
중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흥분과 정신력 강화 효과를 가
져온다. Lemon은 뇌하수체에 작용하여 아드레날린작
동성 효과(adrenergic effect)를 나타나게 하고, 심신
의 피로, 식욕부진, 기억력과 면역력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5. Lavender는 대단히 다양한 정신-신체작용을 발
휘하여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하는 향이며 정신적 피로
를 회복시켜주고 진통과 방부효과도 뛰어나다. 불안, 우
울감정을 해소시키고 편안한 수면을 유도한다.

G e r a n i u m은 부신피질을 자극하므로 호르몬기관의
균형을 유지시키고 특히 생리전 증후군이나 폐경기장애
의 해소에 도움을 준다. 임파계를 자극하여 이뇨효과를
나타내며 과잉흥분상태를 진정시키는 작용이 강하고
l a v e n d e r와 함께 뛰어난 진정, 이완효과를 발휘한다6.

B e r g a m o t는 상큼한 과일향을 풍기며 시상하부의 활
동을 효과적으로 균형잡아주고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기분을 올려주는 효과와 진정시켜주는 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개인마다 적절한 작용으로 나타나게 해
준다. Ylangylang은 강한 발삼향을 풍기며 신경계의
안정과 진정효과를 가지고 항우울작용을 발휘한다. 또
한 과호흡과 빠른 심장박동을 가라앉혀주고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오는 성기능장애를 해소시켜준다7.

Sweet orange는 달콤한 냄새와 함께 신경을 진정시
키고 안정을 가져오게 하며 정신적 에너지를 발휘하게
하고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이들은 적절한 비
율로 혼합이될 때 상호보완적이고 균형적인 상승효과를
가져온다8.

2) 측정도구및검사

(1) 혈압과 맥박

스트레스 상태에서 자율신경계의 반응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혈압은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으로 나뉘며 측
정은 OMRON Corporation(Japan, 1998)의 D i g i t a l
Blood Pressure Monitor with Fuzzy Logic T3를 사
용하여 흡입전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맥박은 검사자에 의해 수동으로 체크하였다.

(2) SACL(Stress Arousal Check List)

3 0문항으로된 스트레스 측정 척도치로서 주관적 기술
평가지이며 스트레스 자극에 대한 자신의 심리적 경험
을 기술하도록 작성되어 있다. 전체 문항은 스트레스 상
황에 대한 것과 각성상황에 대한 내용으로 나누어져 있
으며 각 상황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형용사로 표현
되어 있다. SACL의 각 형용사에 대한 정도를 그렇다,
약간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 않다로 구분하도록 되
어있다. 평가는 점수가 높을수록 더 심한 스트레스 및
각성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류한다.

(3) STAI(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 p i e l b e r g의 상태-특성 불안측정 척도치로서 총 4 0문
항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4단계로 된 L i k e r t식 척도
이다.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점수범위는 2 0 ~ 8 0점까지이
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4) 뇌파검사(Electroencephalography; EEG)

인간의 정신생리를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대뇌피질의 전
기적 활동을 측정하는 기구이며 뇌의 활동을 기록, 관찰
함으로써 인간의 뇌의 기능을 알아보는 한 방법이다. 간
질, 뇌종양등 중요한 임상자료를 제공하고, 자극에 의해
유발된 심리적 상태와 생리적 반응과의 관계를 고찰하는
데 이용된다. 뇌파는 일반적으로 주파수에 따라 크게 다
음과 같이 4가지 δ, θ, α, β로 구분한다. δ파(delta wave)
는 4Hz 이하로 젖먹이 유아의 각성시 및 소아, 성인의 수
면시 나타나며, 병적으로는 뇌기능저하, 뇌혈관장애, 뇌
종양, 뇌염, 의식장애 등에서 볼 수 있다. 때로는 정상인
에게도 출현하며, 20~200μV의 진폭을 보이고, θ파와 함
께 서파(徐波)라 한다. θ파(theta wave)는 4 ~ 7 . 9 9 H z
로 아동에게 흔히 나타나며, 성인은 경계심이 감소되었을
때 나타난다. 전두엽, 측두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진폭은 높은 것과 아울러 낮은 것도 있으며 높은 것은 수
백 μV에 미치는 것도 있다. 불유쾌할 때나 졸린 경우에
잘 나타나며 2 0 ~ 1 0 0μV의 진폭을 보인다. α파( a l p h a
w a v e )는 8 ~ 1 2 . 9 9 H z로 정상 성인의 각성, 안정, 눈을
감은 상태에서 잘 보여지며 2 0 ~ 6 0μV의 진폭을 보인다.
성인의 경우 세포밀도가 큰 후두엽, 두정엽에서 진폭이
큰 율동성파가 우세하다. 10Hz 전후가 많으며, “안정파”

라고도 한다. 감각자극을 주면 α파는 억제되는데 특히 눈
에 광선을 비추면 0 . 2 7 ~ 0 . 5초 후에 뚜렷한 억제가 일어
난다. β파(beta wave)는 1 3 ~ 3 0 H z로 정상 성인이 각성
시 진폭이 2 0μV 이하로 전두엽, 중심엽, 측두엽에 비교적
많이 나타난다. 불안, 긴장, 암산 등의 정신활동 및 개안,
자극, 통증 등의 흥분시에 나타나며, β파는 立面시 전진폭
의 속파가돌발적으로 나타나며 “활동파”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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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기는 Compuedics Neuroscience Pty Ltd
(1998) 회사의 EEG M0020 V3로 측정하였으며, 각
전극별로 나온 뇌파를 F F T한 후 주파수대역별로 각 주
파수의 값/전체주파수 값을 %로 변환 후, 각 채널별( 3 1
채널) α, β, θ, σ파의 차이를 채널별로 Paired t test 통
계 분석하였다.

3. 혈중카테콜아민측정

1) 실험대상

혈중 카테콜아민을 측정하기위해 별도의 대상집단으
로 경북 경주시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 2 0명(남 1 0명,
여 1 0명)을 선정하였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남자는 4 1세~ 5 9세로 평균 4 8 . 1
세였으며 여자는 3 1세~ 5 0세로 평균 4 3 . 4세였다.

2) 실험방법

혈압, 맥박, 심리검사 및 뇌파검사를 실시했던 집단과
동일한 실험전 처치를 하였으며 혈중 카테콜아민을 측
정하기위해 정맥혈 3 c c를 채취하였다. 이후 아로마 에
센셜오일의 시너지 브랜딩향 I을 네뷸라이저로 발향시
켜 5분간 흡입하게하고 다시 정맥혈 3 c c를 채취하였다.
아로마 시너지 브랜딩향 I I는 격리된 다른 방에서 I번향
과 같은 순서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3) 혈중카테콜아민의측정방법

채혈한 혈액 1 m l를 3 , 0 0 0 r p m으로 원심분리하여 혈
청만을 분취하여 시료로 사용했다. 분리된 혈청 5 0 0μl에
25mg 알루미나와 25 pmol DHBA(3,4-dihydroxy-
b e n z y l a m i n e )와 1M Tris-HCl buffer(50mM EDTA
함유, pH 8.6) 800μl을 넣은 뒤 잘 혼합하여 3 0 0 0 r p m
으로 1 0분간 원심분리하였다. 상층은 버리고 알루미나
에 침착된 카테콜아민을 세척하기 위해 증류수를 같은
양으로 2번 넣어서 3000rpm 10분간 원심분리한다. 상
층은 버리고 0.1M perchloric acid 300μl를 넣어 잘 혼
합하고, 3000rpm으로 1 0분간 원심분리 후 상층을 취해
서 여과를 한 다음 5 0μl를 E C D - H P L C에 주사하여 분
석하였다.

표준곡선은 Adrenalin, Noradrenalin, Dopamine,
D H B A를 0.1M perchloric acid에 용해하여 위와 같
은 방법으로 전처리 한 후 E C D - H P L C로 분석하였다.

카테콜아민 양은 Hewlett Packard 1100 series
HPLC System에 장착된 1049 A Electrochemical
D e t e c t o r ( E C D )을 사용하였다. 이동상은 3차 증류수 1리
터에 Sodium Acetate 9.02g, Disodium EDTA 0.372g,

Sodium DodecylSulfate 0.1g을 용해시켜 초산으로 p H
5 . 1을 맞춰서 사용하였고, 유속은 1 m l / m i n으로 실행하였
다. 또한 측정기 조건(detector condition)은 P o t e n t i a l이
0 . 8 V이고, Column은TSKgel ODS-80Ts를사용하였다.

4) 실험재료(일반시약)

Alumina, Boric acid, Bovine serume albumin
(BSA), Buthylated hydroxy toluene(BHT), Cyto-
chrom c, 3,4-Dihydroxybenzylamine(DHBA), Hy-
drobromide, EDTA, Epinephrine, 3-Hydroxytya-
mine HCl, Luminol, Norepinephrine, Potass ium
chloride, Perchloric acid, Phenol, Potassium sodium
tartrate, Sodium carbonate, Sodium hydroxide,
Thiobarituric acid(TBA), Trichloroacetic acid(TCA),
T r i s는 Sigma chemical Co(St. Louis, Mo, U.S.A)에
서 구입하였고, Cupric sulfate는 Shinyo pure chemi-
cal Co(Japan)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5) 유기용매

카테콜아민의 정량에 사용된 methanol, iso-propanol,
chloroform 등의 용매는 Merk 사의 H P L C용 용매로 사
용하였다. 이 밖의 용매는 E P급 또는 1급 시약을 사용하
였다.

결 과

통계분석은 각 아로마 시너지브랜딩향의 흡입이 흡입
전과 비교해 어떤 효과를 지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아
로마 시너지브랜딩향을 독립변인으로, 흡입전과 흡입후
에 측정한 혈압(수축기, 이완기), 맥박, 심리상태(스트
레스, 각성, 불안)를 종속변인으로 각각 반복측정설계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2 0명에게 아로마향을 흡입하기 전
과 흡입한 직후 종속변인들(수축기혈압, 확장기혈압, 맥
박)을 측정하여 얻은 자료를 분석하고 평균 및 표준편차
를 계산한 결과가 아래 Table 1과 같다.

1. 수축기혈압

아로마향(3, 흡입전/향I /향I I )을 독립변인으로, 수축기
혈압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반복측정설계에 따른 변
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F2 , 3 8=1.571, MSe=88.459,
p＞.221 로 독립변인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아로마향을 흡입하기 전과 각 아로마향을 흡
입한 후 수축기 혈압 차이는 의미있는 차이라고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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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Table 1).

2. 이완기혈압

아로마향(3, 흡입전/향I /향I I )을 독립변인으로, 이완기
혈압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반복측정설계에 따른 변
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F2 , 3 8=0.314, MSe=44.821,
p＞. 7 3 3으로 독립변인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로마향을 흡입하기 전과 각 아로마향을
흡입한 후 이완기 혈압 차이는 의미있는 차이라고 할 수
없다(Table 1).

3. 맥박

아로마향(3, 흡입전/향I /향I I )을 독립변인으로, 맥박수
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반복측정설계에 따른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F2 , 3 8=0.200, MSe=42.655, p＞. 8 1 9로
독립변인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로마향을 흡입하기 전과 각 아로마향을 흡입한 후 맥박
수의 차이는 의미있는 차이라고 할 수 없다(Table 1).

4. 심리검사분석

검사의 신뢰도는 S T A I의 내적일관성지수( C r o n b a c h’s
A l p h a )는 0 . 9 0 2 8이었다.

S A C L중 스트레스의 내적일관성지수는 0.8352, 각
성의 내적일관성지수는 0 . 5 3 5 7이었다.

1) STAI의불안척도의분석

아로마향을 흡입하기 전과 흡입한 직후 불안정도를 측
정하기 위해 STAI 척도를 실시하였다. 아로마향(3 흡입
전/향I /향I I )을 독립변인으로, 불안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반복측정설계에 따른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F2 , 3 8=7.727, MSe=7.727, p＜. 0 0 2로 독립변인의 효
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하게 나타난 아로마
향간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L S D를 사용하여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 흡입전( M = 2 2 6 . 0 0 )과 첫번째
아로마향 흡입후(M=21.55) 및 흡입전과 두번째 아로
마향 흡입후(M=19.25) 불안점수간 차이가 유의하였으
며, 첫번째 향 흡입후와 두번째 향 흡입후간 차이는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흡입전에 비해 첫번째 향
과 두번째 향 흡입후에 불안점수가 낮았다. 그러나 두가
지 향간 차이는 의미있는 차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첫번째 향과 두번째 향이 모두 불안상태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2) SACL의스트레스척도의분석

아로마향을 흡입하기 전과 흡입한 직후 스트레스정도
를 측정하기 위해 SACL 척도를 실시하여 스트레스 점
수를 채점하였다. 아로마향(3, 흡입전/향I /향I I )을 독립
변인으로, 스트레스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반복측정
설계에 따른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F2 , 3 8= 5 . 7 3 7 ,
MSe=9.945, p＜. 0 0 7로 독립변인의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하게 나타난 아로마향간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L S D를 사용하여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 흡입전( M = 7 . 3 5 )과 첫번째 아로마향 흡
입후(M=4.40) 및 흡입전과 두번째 아로마향 흡입후
(M=4.45) 불안점수간 차이가 유의하였으며, 첫번째
향 흡입후와 두번째 향 흡입후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흡입전에 비해 첫번째 향과 두번째
향 흡입후에 스트레스점수가 낮았다. 그러나 두가지 향
간 차이는 의미있는 차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첫번
째 향과 두번째 향이 모두 스트레스 상태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3) SACL의각성척도의분석

SACL 척도를 실시하고 각성 점수를 채점한 후 아로
마향(3, 흡입전/향I /향I I )을 독립변인으로 반복측정설
계에 따른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F2 , 3 8= 0 . 8 9 6 ,
MSe=4.038, p＞. 4 1 7로 독립변인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로마향을 흡입하기 전과 각
아로마향을 흡입한 후 각성 점수의 차이는 의미있는 차
이라고 할 수 없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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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an and S.D of Systolic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of Each Aromatic Synergic Blending Oils

Before Inhalation Aroma I Aroma II

Diastolic Blood 135.10 129.95 131.55
Pressure (28.62) (29.22) (26.90)

Systolic Blood 81.10 79.60 79.70
Pressure (19.64) (20.14) (16.29)

Pulse
81.00 80.85 79.80

(12.61) (10.66) (10.88)

*( ) : S.D

Table 2. Mean and S.D of STAI and SACL of Each Aromatic
Synergic Oil

Before Inhalation Aroma I Aroma II

STAI 26.00(8.50) 21.55(7.26) 19.25(7.39)
SACL 7.35(5.44) 4.40(3.94) 4.45(4.61)
SACL 6.45(2.39) 6.85(2.68) 7.30(3.15)

*( ) : S.D



5. 뇌파결과분석

1) 알파파

알파 파가 향I에서는 전 체널에서 절대수치상 감소하
였으나 향I I에서는 전 체널에서 절대수치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통계학적으로 향흡입전과 향I, 향I I간에 유의미
한 차이는 없었다(Table 3).

2) 베타파

베타 파의 경우에는 왼쪽 측두엽부위에서 향흡입전과
향I, 향I I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인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해 L S D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I I번
향을 흡입한 조건이 흡입전에 비해 베타파가 높게 나타
났다(Table 4).

3) 델타파

델타파의 경우에는 전두-두정엽부위에서 향흡입전과
향I, 향I I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인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해 L S D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I I번
향을 흡입한 조건이 흡입전에 비해 델타파가 낮게 나타
났다(Table 5).

4) 세타파

세타파의 경우에는 왼쪽 전두엽에서 향흡입전과 향I ,
향I I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인 차이를 알
아보기 위해 L S D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I I번향을
흡입한 조건이 흡입전에 비해 세타파가 낮게 나타났다
(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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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alpha brain waves between two aromatic synergic blending oils before and after inhalation

Frequency Channel Before Inhalation Aroma I Aroma II F Value significant of F

0 8.825 8.745 8.960 .251 .779
1 6.990 6.885 7.080 .503 .609
2 7.975 7.835 8.100 .788 .462
3 8.270 8.175 8.405 .568 .572
4 7.710 7.640 7.805 .276 .760
5 9.135 8.960 9.195 .585 .562
6 10.180 10.020 10.285 .569 .571
7 10.220 10.220 10.410 .382 .685
8 6.540 6.480 6.620 .405 .670
9 7.870 7.745 7.955 .499 .611

10 8.920 8.890 9.080 .430 .653
11 5.730 5.605 5.860 1.167 .322
12 9.890 9.700 9.905 .442 .646
13 11.110 10.900 11.115 .406 .669
14 10.100 9.990 10.215 .388 .681
15 6.045 6.055 6.120 .130 .878
16 7.400 7.205 7.515 1.037 .364
17 9.145 8.870 9.255 1.141 .330
18 12.590 12.260 12.590 .471 .628
19 11.930 11.725 12.005 .300 .742
20 9.155 9.020 9.255 .422 .659
21 7.490 7.330 7.560 .689 .508
22 7.500 7.365 7.690 .959 .392
23 10.705 10.395 10.770 .729 .489
24 12.035 11.710 12.010 .497 .612
25 11.410 11.185 11.460 .337 .716
26 7.630 7.510 7.720 .406 .669
27 11.695 11.515 11.830 .303 .740
28 11.815 11.740 12.065 .301 .742
29 12.430 12.395 12.750 .314 .733
30 11.875 11.980 12.165 .188 .829
31 12.090 11.910 12.125 .111 .895



6. 인체실험결과의분석

1) 카테콜아민측정결과

그림에서 보는 바와같이 아로마 향을 흡입하기 전의
adrenaline, noradrenaline 그리고 d o p a m i n e이 향I
과 향I I를 흡입하고난후에 모두 유의미하게 감소되었다.

각 향사이의 차이는 유의성이 없었다(Fig. 1).

고 찰

지난 2 0년 동안에 과학자들은 냄새감각에 대한 과학
적 이해가 더 깊어져 생물학자인 Pasquale Graziadei9

는 그의 보고서에서 각 냄새는 코 안에서 특이한 패턴으
로 신경세포를 자극하고 이 패턴은 사람의 진화에서 중
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그만큼 후각기관이 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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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beta brain waves between two aromatic synergic blending oils before and after inhalation

Frequency Channel Before inhalation Aroma I Aroma II F Value significant of F Post -Hoc

0 3.430 3.500 3.540 .929 .404
1 3.100 3.120 3.150 .197 .822
2 3.400 3.325 3.400 .497 .612
3 3.470 3.430 3.460 .147 .864
4 4.250 4.325 4.395 .756 .476
5 3.770 3.775 3.815 .159 .854
6 4.040 4.040 4.070 .074 .929
7 4.230 4.180 4.245 .338 .716
8 2.685 2.685 2.680 .005 .995
9 3.395 3.495 3.500 1.087 .347

10 3.885 3.915 3.900 .068 .935

11 2.605 2.770 2.905 5.625 .007
Before inhalation-
Aroma II(p=.001)

12 3.980 4.035 4.045 .306 .738
13 4.330 4.310 4.355 .122 .885
14 4.165 4.170 4.180 .012 .988
15 2.890 2.990 3.000 .591 .559
16 3.480 3.690 3.770 2.291 .115
17 3.880 3.925 4.015 1.037 .364
18 4.765 4.765 4.795 .044 .957
19 4.565 4.570 4.615 .108 .898
20 3.935 3.945 3.975 .107 .899
21 3.455 3.485 3.470 .060 .942
22 2.860 2.970 3.030 1.929 .159
23 4.195 4.215 4.270 .298 .744
24 4.540 4.525 4.545 .018 .982
25 4.550 4.520 4.560 .068 .935
26 2.970 2.990 3.035 .480 .623
27 4.440 4.470 4.495 .129 .880
28 4.485 4.545 4.575 .331 .720
29 4.730 4.875 4.870 .947 .397
30 4.505 4.635 4.605 .697 .505
31 4.545 4.595 4.620 .378 .546

Noradrenal Adrenal Dopamine SE

0 10.77 31.19 13.01 0.36 0.70 0.60
향Ⅰ 03.63 20.03 05.54 0.29 0.36 0.15
향Ⅱ 03.42 20.43 05.80 0.24 0.39 0.16

Figure 1. The Comparison of Catecholamine Content by Two
Essential Oils in Human Plasma(P<0.05, n=20)



달상 중요한 역할을 하는셈이다. 구체적으로 냄새는 하
나의 정보로서 변연계 또는 후각뇌에 도달하면 신경전
달물질이 분비되어 엔케팔린, 노아드레날린 등이 분비
된다. 엔케팔린은 통증을 줄여주고 기분좋은 감각을 만
들어 주고 편안한 기분을 갖게 해준다. 노르아드레날린
은 각성상태를 만들어 주는 자극제이다1 0. 이 변연계는
시상하부를 통해 복잡한 신경계의 조절력에 영향을 주
어, 심장박동과 호흡, 소화과정 같은 기능에 영향을 준
다. 또한 냄새는 잠재의식을 자극하여 창조적인 충동을
일으켜 영감과 영상을 자극한다. 따라서 향의 정신과 감
정에 미치는 심리적효과는 몸의 생리적 작용과 결부되
어 발휘된다1 1.

본 연구에서 사용한 2종의 아로마 시너지브랜딩향은
대부분 진정향과 안정향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적절
한 각성향과 자극향도 일정한 비율로 혼합이 되어 조화
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처방되어있다. 이 2종 향의 기본
적인 신체생리반응과 뇌생리반응을 검사해보고 심리적

영향과 뇌생화학적인 반응을 조사해봄으로서 항스트레
스와 항불안효과를 검증해보고 두 향사이의 효과 차이
를 알아보았다.

1. 2종의 아로마 시너지브랜딩향의 혈압 및 맥박

에미치는영향

Giovanni Gatti와 Renato Cayola1 2는 면패드에 에
센셜오일을 묻혀 얼굴에 마스크로 쓰게하거나 아로마향
오일을 스프레이로 뿌려 호흡하게 하고 맥박, 혈압, 호
흡을 검사하였다.

그 결과 향은 소화기관을 통해 흡수되는 것보다 흡입
을 통해 가장 즉각적으로 뇌에 재빠르게 영향을 주어 진
정시키기도 하고 자극을 주기도 하는 것을 알았다.

진정시켜주는 향으로는 chamomile, melissa, neroli,
p e t i t g r a i n등이고 자극을 주는 에센셜오일은 a n g e l i c a ,
cardamom, lemon, fennel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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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delta brain waves between two aromatic synergic blending oils before and after inhalation

Frequency Channel Before inhalation Aroma I Aroma II F Value significant of F Post - Hoc

0 3.870 3.750 3.625 2.094 .137
1 3.755 3.630 3.545 1.631 .209
2 5.325 5.150 5.155 .632 .537
3 5.340 4.995 4.970 2.440 .101
4 4.510 4.285 4.145 1.839 .173
5 4.570 4.475 4.330 1.409 .257
6 4.955 4.940 4.850 .348 .708
7 2.675 2.630 2.595 .943 .398
8 5.330 4.760 4.660 2.098 .137
9 4.130 4.035 3.850 2.230 .121

10 4.950 4.760 4.640 1.393 .263
11 3.840 3.825 3.625 .680 .513
12 4.285 4.350 4.120 1.069 .354
13 4.860 4.910 4.770 .667 .519
14 4.400 4.460 4.335 .470 .629
15 4.050 4.045 3.805 .554 .579
16 3.985 3.855 3.625 2.237 .121
17 4.365 4.295 4.130 .833 .443

18 4.980 4.815 4.550 3.949 .028
Before inhalation-
Aroma II(p=.027)

19 4.750 4.650 4.475 2.141 .132

20 4.565 4.325 4.155 3.869 .030
Before inhalation-
Aroma II(p=.043)

21 4.165 3.895 3.750 3.221 .051
22 3.700 3.785 3.645 .476 .625
23 4.395 4.280 4.100 1.743 .189
24 4.755 4.655 4.520 1.776 .183
25 4.970 4.835 4.620 3.020 .061
26 4.140 3.965 3.820 2.330 .111
27 4.605 4.560 4.345 2.139 .132
28 4.595 4.525 4.310 2.159 .129
29 4.600 4.505 4.380 1.427 .253
30 4.470 4.400 4.240 1.261 .295
31 4.580 4.495 4.380 .991 .381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인위적인 스트레스를 유발시키
지 않고 단지 검사행위를 하는 자극만 주었을 때 2종의
향을 흡입하기 전보다는 후에 수축기와 이완기의 혈압
이 모두 떨어지긴 했으나 유의미한 차이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맥박수도 2종의 향 모두에서 흡입 후에 유의미
하게 감소되었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되지
는 않았다.

이것은 향의 자율신경기능의 조절능력을 보여주는 결
과로서 흡입전의 혈압과 맥박이 모두 정상 혈압의 범위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안정상태를 유지시켜준
결과였다고 볼수 있다.

2. 2종의 아로마 시너지브랜딩향의 불안, 스트레

스및각성에미치는영향

King 등1 3은 아로마 에센셜오일로 화학약물이 일으키
는 부작용이나 해가 없이 불안감을 없애주는 하나의 정
온제나 진정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향의 치료적 잠재성은 수천년이상 인식되어
오다가 최근에 많은 조직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행해
짐으로서 그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특히 bergamot, lime, neroli, petitgrain, laven-
der 등은 불안증을 해소시켜주고 lemon, orange, jas-
mine, ylangylang, sandalwood는 우울상태를 치료
해 준다고 하였으며 서로 다른 오일들을 혼합하면 개별
에센셜 오일로만 사용하는 것보다 그 치료효과가 더 뛰
어나다고 했다.

본 연구에서도 상태-특정불안 척도검사를 통해 향I과
향I I가 모두 유의미하게 흡입후 불안상태를 감소시켜 불
안감을 해소하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2종 향사
이의 차이는 없었다.

S A C L의 스트레스척도에서도 향I과 향I I이 흡입전에
비해 유의미하게 스트레스상태를 감소시켜 스트레스해
소의 효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2종 향사이의 차이는
없었다.

S A C L의 각성척도에서는 향I과 향I I가 모두 흡입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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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arison theta brain waves between two aromatic synergic blending oils before and after inhalation

Frequency Channel Before inhalation Aroma I Aroma II F Value significant of F Post-Hoc

0 4.175 4.175 4.140 .087 .917
1 4.050 3.955 3.850 2.141 .132
2 4.995 4.780 4.740 1.837 .173
3 5.085 4.900 4.805 2.126 .133
4 4.275 4.155 4.010 3.164 .054

5 5.405 5.280 5.125 4.020 .026
Before inhalation-
Aroma II(p=.012)

6 6.005 5.920 5.820 1.588 .218
7 3.680 3.590 3.585 1.359 .269
8 4.440 4.245 4.155 2.345 .110
9 4.610 4.575 4.410 2.776 .075

10 5.240 5.120 5.065 1.349 .272
11 3.635 3.635 3.540 .724 .492
12 5.355 5.300 5.160 1.460 .245
13 6.260 6.095 6.040 2.386 .106
14 5.490 5.415 5.355 .903 .414
15 3.880 3.975 3.760 1.121 .336
16 4.165 4.215 3.990 1.986 .151
17 4.775 4.820 4.660 1.067 .354
18 5.750 5.645 5.600 1.020 .370
19 5.555 5.465 5.425 .827 .445
20 4.885 4.790 4.700 1.389 .262
21 4.185 4.155 4.070 .502 .609
22 3.945 4.070 3.940 1.323 .278
23 5.060 5.005 4.980 .317 .730
24 5.685 5.555 5.525 1.406 .258
25 5.520 5.420 5.390 .695 .505
26 4.105 4.100 4.015 .482 .621
27 5.175 5.175 5.095 .515 .602
28 5.160 5.095 5.090 .227 .798
29 5.220 5.225 5.185 .092 .913
30 5.035 5.025 4.975 .161 .852
31 5.080 5.020 4.975 .380 .687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각성상태를 유발
하지 않아 스트레스해소에 도움을 주는 결과라고 해석
할수있다.

이로서 2종 향의 심리/정서반응상태를 종합해보면 향
I과 향I I는 흡입 전에 비해 불안과 스트레스상태를 현저
하게 감소시켜 주어 항불안과 항스트레스의 효과가 있
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향 사이의 효과의 차이는 없었다.

3. 2종의아로마시너지브랜딩향의뇌파검사에미

치는영향

향의 뇌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최초의 체계적인
연구는 M o n c r i e f f에 의한 뇌파검사였다. 뇌파검사에서
알파 파의 증가는 이완상태를 가르키고 베타의 증가는
자극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John Steele1 4은 다채널 뇌파검사기를 사용하여 여러
에센셜오일이 뇌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특히 의
식상태의 변화를 실험하는데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
다. Neroli, jasmine, rose와 같은 항우울작용 및 기분
고조효과가 있는 향은 델타 파를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알파와 세타 파를 약간 증가시켰다. 반면에 뇌기능과 기
억력을 자극하는 basil, rosemary, black pepper,
c a r d a m o m은 베타 파를 증가시키고 이것은 각성과 집
중력을 강화시키는 것과 관계가 있었다.

최근에는 신경계에 진정작용을 하는 오일과 자극효과
를 주는 오일들에 대한 특별한 구별을 할 수 있는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l a v e n d e r는 뇌파를 진정시켰고 j a s-
m i n e은 증가시켰다. 다른 1 7개의 개별향에 대해서도 검
사했으며 g e r a n i u m과 rosewood, valerian은 진정과
자극작용을 다가지고 있었다1 5. International Flavor
& Fragrance Inc.의 연구에서도 l a v e n d e r와 o r a n g e
는 근육긴장을 줄여주고 j a s m i n e은 증가시켰다. 뇌파검
사에서는 lavender, sandalwood등은 모두 알파 파 활
동을 증가시켜서 마음을 이완시키고 명상상태로 만드는
기능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향I I에서 전두-두정엽부위가 흡입전에
비해 세타와 델타 파가 감소하였고 베타 파는 측두엽부
위에서만 유의미하게 증가되었다. 그러나 통계학적인
유의미성은 없었으나 절대수치에서 2종 향이 흡입전에
비해 전반적인 이완상태를 보여 안정된 뇌파상태를 유
지하게 하였음을 보여주었다.

4. 2종의아로마시너지브랜딩향이혈중카테콜아

민에미치는영향

최근 1 0여년 사이에 예전에 예측했던것보다 훨씬 많
은 화학물질이 중추 신경계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

되고 있다. 현재 중추신경계에서 이들 신경전달물질이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대사에 변화를 보이는 것은 노아
드레날린, 부신피질자극호르몬, 아드레날린, 아세틸콜
린, GABA, Substance P, 오피오이드, 갑상선자극 호
르몬 방출인자 등이다.

노아드레날린의 경우 흰쥐에게 구속 스트레스를 한시
간 가하여 노아드레날린의 대사산물인 M H P G - S O2 함
량을 측정한 결과 뇌의 전 부위에서 증가하였으며, 이들
중 시상하부, 편도핵, 시상, 해마, 교, 연수에서는 노아
드레날린의 감소도 동반되었다1 6 - 1 8. 이 결과에 의하여
구속 스트레스에서는 광범위한 뇌부위에서 노아드레날
린의 방출이 항진됨을 시사하였다. 시상하부 및 편도핵
에 노아드레날린 함량이 보다 감소하는 것은 노아드레
날린의 방출항진에 대하여 합성이 미처 뒤따르지 못하
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본 실험에서도 향 흡입 전에 비해 2종의 향을 흡입시
키고 난 후에 3가지 호르몬이 모두 감소하였다.

아드레날린의 경우도 급성 구속스트레스에 의하여 편
도핵과 해마에 존재하는 α2 r e c e p t o r (α2- R )가 함께 감소
하며 만성스트레스에서는 편도핵과 해마의 α2- R가 각각
증가 및 불변이었다1 9. 이 결과는 특정 뇌부위의 α2- R가
만성스트레스시에 일어날것으로 예측되는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과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β- r e c e p-
t o r (β- R )는 급성 스트레스시에는 변함이 없으나, 만성
스트레스시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0. 항우울약의
투여 실험에서도 β- R는 1회 투여에서는 변화가 없었으
나 연속 투여에 의하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역시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이라고 하는 점에서 주목된다2 1.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카테콜아민은 스트레스로
인해 자율신경계가 이 물질을 분비시켜 혈압, 맥박, 호
흡, 근육긴장, 발한 등의 상승을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체혈로 유발되는 스트레스와 함께 보
여준 혈중 수치도가 2종의 향을 흡입하게 했을 때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로 감소시켜 주어 스트레스
로 인한 카테콜아민의 상승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주는
효율적인 항스트레스 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혈중 카테콜아민 검사 결과로 보아 2종 향 모
두는 각 향사이의 유의미한 차이없이 항스트레스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적절한 아로마에센셜오일의 시너지브랜딩
을 통해 효과적으로 정신기능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가능
성을 검증한 실험으로서 2종 향 모두 정상적인 혈압과
맥박을 유지시켰으며 유의미한 뇌파의 변화는 없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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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안정뇌파상태를 이끌어주었다.
또한 심리검사와 혈중 카테콜아민의 검사에서도 모두

유의미하게 항불안, 항스트레스의 효과를 입증해주었다.
2종 향은 진정작용을 가진 아로마 에센셜오일 위주로

시너지 브랜드 된 향으로 본 실험을 통해서 뚜렷한 항불
안, 항스트레스의 효과를 보여줌으로서 향후 이를 이용
한 기능성 피부미용제재를 비롯한 다양한 적용이 이루
어질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앞으로 이 2종 향의 흡입양과 흡입시간의 변
화에 따른 결과를 연구하는 실험이 더 이루어져야 할 것
이며 향 이외에 심리적, 환경적 자극요인등으로 인해 실
험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배재하
거나 분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요약은 다음과 같다.
1. 혈압과 맥박은 2종의 아로마 시너지브랜딩향을 흡

입한 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절
대수치에서 모두 감소되는 안정효과를 보였다.

2. 향을 흡입하고 난후의 항불안과 항스트레스효과는
2종 향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 다. 2종 향 사
이의 차이는 없었다. 각성효과는 일어나지 않아 항
스트레스의 효과를 확인시켜주었다.

3. 향을 흡입하고 난 후의 뇌파소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절대수 치상 전반적
인 안정뇌파소견을 보여주었다.

4. 혈중 카테콜아민은 2종 향 모두 향흡입전보다 유
의미하게 감소시켜 항스트레스 효과 를 보여주었
으며 각 향사이의 차이는 유의성이 없었다.

5. 결론적으로 2종의 향은 향을 흡입하기 전과 비교하
여 모두 항스트레스와 항불안효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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